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러시아,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 가즈프롬과 가스공사 합의

북한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 가스관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 주재 위성락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

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가스 가격에 대한 협상을 활성화하

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과 한국가스공사는 수개월간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한 끝에 2011년 9월15일 사업 추진일정을 담은 로드맵에 서명했으며, 가즈프롬은 북한 원유공업성과도 가스관

건설사업 검토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한국, 북한, 러시아의 3각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특명대사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 날인 2011년 12월20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8월 말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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